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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n Safety Awareness of Korean Language Level of 
International Students

이재영*, 공하성**

Jai Young Lee*, Ha-Sung Kong**

요 약 이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표현능력은 생활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능력은

생활안전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표현능력은

소방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표현능

력은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

류하여 생활하면서 한국 생활에 맞는 안전의식을 준수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 교육 시 생활 한국어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한 한국어 이해 교육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유학생, 생활안전의식, 소방안전의식, 재난안전의식, 한국어 수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students living in Korea and the effect of Korean language level on safety awarenes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such as life safety awareness, fire safety 
awareness, and disaster safety awareness depending on the area of residence. The results to analyze the effect of 
Korean language expression and comprehension ability on safety consciousnes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Korean expression abi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life safety awareness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Comprehension ability had a negative (-) effect on life safety awareness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Second, it was found that Korean expression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re safety 
awareness and had a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language 
expression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saster safety awareness and had a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safe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ile staying and 
living in Korea, and when teaching Korean, Korean language comprehension education on safety-related topics 
as well as daily Korean must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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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역사적으로부터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학, 직업, 결혼,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외국

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 통계연보 2019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만 명을 넘어서

고 있으며, 한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여 단일민

족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1]

또한 한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 입학자원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빠

른 속도로 추진되고, 정부 차원에서 국제화 교육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유학생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입학자원 감소는 대학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 10년 전부터 각 대학은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

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러

한 이유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9년 4월 기준 16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 중

에서 학위과정은 약 10만여 명이며, 연수 과정은 약 5

만9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2]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제화 현상으로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교류가 촉진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문화적,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으

로 범죄와 안전사고 등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에 발생한

리조트 건물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학생들의 안전

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형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재난

안전의식이 사회 전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나 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안전의식, 재

난안전의식, 소방안전의식 등에 대한 인식조사 및 관련

법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유학생에 대한 제도화된 안전교육 관련 지침은 별도

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부가 제정한 “외국인 유

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에서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정

도이며[3],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학

에서는 유학생 안전관리 안내서나 규칙 등을 만들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12월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였으며[4], 재난안전의식사고에

취약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주한 외

교사절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재난안전의식 정책설명

회를 개최하고 있다.[5] 하지만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

로 한 정책설명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줄

이는 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한국 교육의 발전 및 계획,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

의 경우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활

성화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국민 안전교육 관

련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상태이다.

1.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목적

이재모(2008)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연

구”는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

우울증,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

학생의 경제적 수준, 한국어 능력, 건강 상태, 국내 거

주기간, 종교 등이 있다고 조사하였다.[6]

김윤희·류은숙(2015)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

전의식 취약성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난정보 및 훈련 참여 요구

도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국내 외국인에

대해 적극적인 재난안전의식 정보전달, 안전교육 기회

제공, 맞춤형 안전교육 제공, 안전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7]

유승범(2019)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에

대한 안전수준 인식 및 안전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에

서 외국인 유학생은 개발도상국에서 온 경우, 중소도시

에 거주하는 경우, 입국 후 안전교육을 받았을 때 한국

사회의 안전수준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안전교육 요

구도도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교육 학습 방법

선호도는 동영상, 앱, 실습을 선호하였으며, 사용언어는

영어를 가장 선호하였다. 안전교육 내용은 기후성 재난

안전의식, 성폭력 안전, 사기범죄 안전, 응급처치 등에

대해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8]

박미정(2020)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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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성별, 연령, 학력, 국적, 체류자격, 거주지역,

체류기간, 한국어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생활

안전의식, 소방안전의식, 재난안전의식 등의 안전의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어 수준이

안전의식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재외동포 자격이 단순기능취업 자격과 비교해 안전의

식이 낮다는 것, 중소도시 거주자가 농산어촌 거주자와

비교해 생활안전의식 분야에 있어서 안전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 전문가를 통한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된 교

육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이재모(2007)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써 안전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으며, 김윤희·류은숙(2015) 및 박미

정(2020)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에 관한 내용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

지 않았다. 류승범(2019)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6대 분야를 중심

으로 안전수준 인식 및 안전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에

서는 6대 분야 23개 영역 등 포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한국어 수준에 따른 안전의식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였

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점은 한국어 수준일 것이다. 이는 개인적 특성과 국가,

체류기간, 지역, 생활수준에 따라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연구

에서는 대전, 충청지역 거주 외국인을 연구대상으로 설

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학생 한국어의 표현과

이해 능력의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하고, 생활안전

의식, 소방안전의식,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미치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된다.

Ⅱ. 연구설계

2.1. 연구가설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

따라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생활안전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소방안전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재난안전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연구의 도구

이 연구에서 소방청이 2007년에 개발한 국민안전의

식 지수로써 지수를 측정하는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일

차적으로 소방방재 전문가가, 이차적으로 소방·재난·심

리전문가가 참여하여 최종 측정항목을 확정한 연구 도

구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6

개 문항, 한국어 수준에 관한 4개 문항, 안전의식에 관

한 3개 영역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

과 알파계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연구 도구의 구성현

황은 Table 1과 같다.

Division Question Content
Questio
n

Ref.

General

- Gender
- Age
- Status of
residence
- Nationality
- Area of
residence
- Duration of
staying

6

NEMA,
2007년,
National
Safety
Awareness
Index

Korean
language
level

- Expression
ability
- Comprehension
ability

2
Likert
5 point
Measure

Safety
awareness

- Life safety
awareness
- Fire safety
awareness
- Disaster safety
awareness

42
Likert
5 point
Measure

표 1. 연구도구의 구성현황
Table 1. The Composition of Research Tools

2.2.1 독립변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

이연구에서독립변수는한국어의표현과이해능력이다.



The Effect on Safety Awareness of Korean Language Level of International Students

- 532 -

한국어의 표현과 이해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5

점 리커트형(1=‘매우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으로 측정하였다. 본 문항의 Cronbach’s alpha = .985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 표현능력은 말하기, 쓰기

를 의미하며, 이해능력은 읽기와 듣기를 뜻한다.

2.2.2 종속변수: 안전의식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안전의식이다. 안전의식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영역은 생활안전의식 17문항, 소방안

전의식 10문항, 재난안전의식 15문항 등 3개 영역 42문

항으로 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문항의 Cronbach’s alpha = .839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서 생활안전의식이란 일상생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안전 위협 요소들이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끼침으로써 생명과 재산, 건강에 위해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소방안전의식은 일상생활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

거나 화재 시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생명을 지키며,

대규모의 재산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재난안전

의식은 기후, 기상, 지질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

하는 것을 말한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대전·충청 지역 거주 외

국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을

시행하였다. 한국어(500부) 외에 영어(100부), 중국어

(100부), 베트남어(100부)로 번역한 설문지를 활용하였

으며, 대전·충청 지역 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 고용사업

체, 대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하였고, 대학교에 배포된 설

문지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거된

473부의 설문지 중 유학생 165명의 답변을 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먼저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

고,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별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

구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

하였고,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연구변

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

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5%를 기

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가 77명(46.7%), 여자가 88명(53.3%)으로 나타났고, 연

령은 29세 이하가 113명(68.5%), 30세 이상이 52명

(31.5%)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동아시아가 35명(21.1%),

중앙아시아가 20명(12.1%), 동남아시아가 61명(37.0%),

남아시아가 15명(9.1%), 아프리카 10명(6.1%), 아메리카

16명(9.7%), 유럽 및 기타가 8명(4.8%)으로 나타났다.

거주 장소는 기숙사가 40명(24.2%), 원룸이 125명(75.8%)

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24명(14.5%),

Descriptor Classifications n %

Gender
Male 77 46.7

Female 88 53.3

Age
≤ 29 113 68.5

≥ 30 52 31.5

Nationality

East Asia 35 21.1

Central Asia 20 12.1

Southeast Asia 61 37.0

South Asia 15 9.1

Africa 10 6.1

America 16 9.7

Europe/Etc 8 4.8

Status of
residence

Dormitory 40 24.2

Rental 125 75.8

Area of
residence

City 24 14.5

Small town 126 76.4

Rural area 15 9.1

Duration of
staying
(year)

< 1 70 42.4

< 2~3 38 23.0

< 3~5 31 18.8

≥ 5 26 15.8

Total 165 100.0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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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가 126명(76.4%), 농‧산‧어촌이 15명(9.1%)으

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 70명(42.2%), 2~3

년 미만이 38명(23.0%), 3~5년 미만이 31명(18.8%), 5년

이상이 26명(15.8%)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이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위해 Pearson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수준에서

표현능력과 이해능력은 유의미한 매주 높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 또한 생활안전과 소방안전, 소방안전과 재난

안전, 재난안전과 생활안전도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어 표현능력과 이해능력은 안전

의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은 한국어 표현능력이 생활안전의식에서 -.02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재난안전의식에서 .126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 이해능력 중에서 생활안전의식에서 -.70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재난안전의식에서 .057로

가장 높았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3 다중회귀분석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3.1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생활안전의식에 미

치는 영향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생활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1.341

(p<.05)로 적합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1.6%로 나타

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642로 2에 근사한 값

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

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

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한국어 표현능력(β

=.263 p< .174), 이해능력(β=-.311 p< .108)는 생활안전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생활안전의식에 관한 설

문 내용이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유사하

거나 공통된 내용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3.2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소방안전의식에 미

치는 영향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소방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5.704(p

<.01)로 적합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6.6%로 나타

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7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

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

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한

국어 표현능력(β=.637 p< .001)는 소방안전의식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능력(β=-.572 p< .003)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부(-)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일정기간 연수나 교육을

받은 후 한국어 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어 실력

을가늠해볼수 있는 일차적인요소는표현능력에 포함된

Division
Expression
ability

Comprehension
ability

Life safety
awareness

Fire safety
awareness

Disaster safety
awareness

Expression ability 1 　 　 　 　

Comprehension ability .915** 1 　 　 　

Life safety awareness -.021 -.070 1 　 　

Fire safety awareness .113 .010 .648** 1 　

Disaster safety awareness .126 .057 .571** .736** 1

* p<.05 ** p<.01 *** p<.001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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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능력이다. 하지만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에서 표현능력인 말하기 영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유학생들은 표현능력보다는 이해능력 위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표현능력이 높을수록 한

국어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어 표

현능력이 높을수록 소방안전의식이 높은 이유는 소방

관련 전문 용어들은 높은 수준의 어휘력에 해당되기 때

문에 표현능력에 따라서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소방안전

의식이 낮은 이유는 한국어 이해능력이 낮으면 설문 문

항에 대한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 문항에 집중해서

응답하겠지만 용어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으면 설문지

응답에서 집중도가 떨어짐으로써 소극적 응답에 관한

결과로 판단된다.

3.3.3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재난안전의식에 미

치는 영향

한국어표현과이해능력이재난안전의식에미치는영향

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3.095 (p<.05)

로 적합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3.7%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30으로 2에 근사한값을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

는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

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한국어 표현능력(β

=.453 p< .019)는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능력(β=-.358 p< .1)는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부(-)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소방안전의식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같은 것으

로 판단된다.

3.4 가설검증

이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탐색적 연구

를 하였다.

가설 1-1.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 및 이해능력이 생활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서 한

국어 표현능력(β=.263 p< .174)는 생활안전의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Tolerance
limit

VIF

Life safety
awareness

Constant 4.018 .146 27.535 .000

Expression ability .166 .121 .263 1.365 .174 .163 6.118

Comprehension ability -.186 .115 -.311 -1.614 .108 .163 6.118

F=1.341 p=.265 (p<.01), R2=.016, adjusted R2=.004, Durbin-Watson=1.642

Fire safety
awareness

Constant 3.249 .219 14.864 .000

Expression ability .617 .182 .637 3.390 .001 .163 6.118

Comprehension ability -.525 .172 -.572 -3.048 .003 .163 6.118

F=5.704 p=.004 (p<.01), R2=.066, adjusted R2=.055, Durbin-Watson=1.947

Disaster
safety
awareness

Constant 3.363 .194 17.297 .000

Expression ability .385 .162 .453 2.377 .019 .163 6.118

Comprehension ability -.288 .153 -.358 -1.877 .062 .163 6.118

F=3.095 p=.048 (p<.05), R2=.037, adjusted R2=.025, Durbin-Watson=1.830

표 4.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 of Expression and Comprehension Ability on Safety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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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해능력(β=-.311 p< .108)는 생활안전의식

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 1-2.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 및 이해능력이 소방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서 한

국어 표현능력(β=.637 p< .001)는 소방안전의식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지지가 되었다.

가설 1-3.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 및 이해능력이 재난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서 한

국어 표현능력(β=.453 p< .019)는 재난안전의식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지지가 되었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표현

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

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유학생들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어 표현능력은 생활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해능력은 생활안전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표현능력은 소방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한국어 표현능력은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미치고, 정(+)의영향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위의 결과로써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여 생활하

면서 한국 생활에 맞는 안전의식을 준수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 교육 시 생활 한국어뿐만 아니

라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한 한국어 이해 교육도 반드

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정된 지역과 특정 집단만을 대

상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향후

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 사회 인식 차이에 따른 안전교육의 방법 및 요구

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과 유학생 집

단과의 안전의식 차이와 안전교육 방법에 관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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